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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내신제도와 상 평가에 한 상학 연구*

희 정 손 호 양† 우 주

부경 학교 경기 학교 나사렛 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내신과 상 평가 제도에 해 경험하는 바를 그들의 상 장에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

년 학생 15명을 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상학 연구방법 Giorgi의 방법

을 채택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도출된 의미단 는 370개 고, 이를 공통

의미에 따라 묶은 의미단 요약은 71개이며, 이를 다시 26개의 하 구성요소와 9개의 구성요

소 범주로 나 었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경쟁이 이 되는 변질된 친구 계를 경험

하며,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등 이 나오지 않아 좌 감을 느끼게

된다. 등 만으로 평가되면서 나(self)를 상실한 듯 느끼며 내신등 이 인생의 등 인 듯 여겨

져 불안한 마음을 경험한다. 자신이 패배자가 된 듯 여겨져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성 이 좋아도 등 은 낮은 내신 성 , 시험을 한 공부, 차별 우를 경험하면서 변질된

학교교육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실직시하며 상 평가 제도 안에서 나에게 집 하고 조

하는 최선의 응방안을 찾아 나가기 해 노력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로 힘을 얻으

며 희망을 찾아 나간다. 본 연구 결과에 한 이론 함의를 논하 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

한 시사 을 제시하 다.

주제어 : 내신, 상 평가, 비교, 경쟁, 상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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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입을 비하는 학생이라면

입의 요한 평가 거인 내신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다. 내신은 교육과정을 통해 채택

된 상 평가 제도에 기 하여 학생들을 학교

별 내신 9등 제를 활용하여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즉 서열화 된 성 으로 교육

성취를 확인하고, 교우 간 비교를 통한 내

신등 이 인지능력, 성실성, 학습능력을 표

하는 지표로 학입시에 사용된다. 이처럼

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교

육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경쟁을 통한 성취

혹은 성취 실패를 내면화하는 사회화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상 평가가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과 같은

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이를 채택하

고 유지하는 것은 입과정에서 보이는 상

평가의 변별력과 평가의 공정성에 한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평가 방식이

채택되어 활용되었으나(2000학년도 입부터

2004년 고교입학생들에까지 용됨) 내신 부

풀리기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다시 상 평가가 용되었다(배장훈, 안성진,

2009). 입을 한 우수한 학생의 선별과 공

정성에 을 둔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그

기 에 있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을 정당화하고 시스템으

로 기꺼이 수용하는 듯하다. 한 경쟁을 통

해 학업성취를 도모하는 교육에 해서도 거

부감이나 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실을 반 하는 듯 여러 지표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

스가 상당한 수 임을 보여 다. 일례로 경

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고등학생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학업과 련된 스트 스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의 경쟁 부담, 공부하기 싫음, 성 오르지 않

음, 부모기 혹은 부모체면에 한 부담과

같은 스트 스를 심각한 수 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다(김희연, 이상훈, 김군수, 신기

동, 2012).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이하 PISA)를 통해 우리

나라의 교육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 PISA에서

한국의 순 는 52개국 읽기 4~9 (517 ),

수학 6~9 (524 ), 과학 9~14 (516 )이다(베

리타스 알 , 2017). 2012년 결과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치이기는 하나, 상당히 높은 수 이

다. 그러나 수학 성취 수를 학습시간으로 나

어 계산한 교육효율성을 보면, 2012년도

PISA 수학 교육효율성은 OECD 34개국 34

그리고 66개 국가 58 를 보여 다(유

한구 & 김형식, 2017). 이는 PISA의 비교 높

은 성취 수 은 학습시간에 따른 효과이며,

학습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즉 많은 시간을 학업에 소요하고 있으나

학업효율성은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학업스트 스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맥을 같

이 하는 모습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높은 학업스트 스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업평가

수단인 상 평가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3년

동안 교우 간 경쟁을 하며 일렬로 순번이 매

겨지는 경험은 이들의 발달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인지, 한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굳 져 온 상 평가에 한 경험 자료

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

다.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문헌조사에 의하면,

상 평가에 하여 오직 미미한 수 의 연구

만이 행해져 왔다. 이는 등교육과정에서 상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드물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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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여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드러

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강태훈(에

듀인뉴스, 2016, 9.1)에 의하면 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학업평가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직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며,

평가를 통한 학업평가가 이루어진다. 한 강

태훈은 선진국에서 상 평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임을 강조하 다.

상 평가에 한 이해

고등학생들이 학교장면에서 경험하는 내신

제도와 상 평가는 그들의 가장 큰 삶의 역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고 있는 실증 ,

경험 사 연구는 놀랍게도 찾아보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등교육과정에서 상 평가를

실시하는 나라가 드물며 이에 따라 상 평가

에 한 연구의 요성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업평가 차원에서

평가와 상 평가 간 장단 에 해서는

꾸 히 논의되어 왔고, Lok, McNaught, 그리고

Young(2016)은 평가와 상 평가를 비교하

며 그 장단 을 제시하 다(표 1 참조). 이에

하여 설명하며, 평가는 개개인의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으로 개인을 비교하

는 규 집단 없이 학업수행의 거를 가지고

개인의 성취수 을 평가한다. 평가는 학

업수행의 거에 비추어 개인의 성장 과정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을 맞춰 평

가하므로 고차 사고과정을 평가하기에 합

하다는 이 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구

나 학업수행 거에 맞으면 우수한 성 을 받

을 수 있으며 들이 생각하는 소수만이 우

수한 성 을 받는다는 기 와는 달라 성 부

평가 상 평가

목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반 해 학생들 간 서열을 매김

평가 방법
학습 내용 그리고 기 되는

학습의 결과에 맞춰 평가함
상 그리고 하 성취자를 구별함

수 해석 단 개별 인 해석 집단 해석

수 제시 방법 거에 따른 수
백분 와 같이 정상분포곡선에서

제시되는 수로 환되어 제시됨

장

� 개개인의 실제 수행 수 과 발달과

정을 알 수 있음

� 고차 인지능력을 알아보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집단내에서 개인들을 비교할 수 있음

� 수가 통계 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수 부풀리기를 피할 수 있음

단

� 수분포를 통제할 수 없으며,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없음

� 집단 내에서 개인들 간 비교가 어

려움

� 집단 내 다른 사람의 수행정도가 개

인의 수에 향을 미치며, 불공정

할 수 있음

� 개개인 간 수행수 의 차이를 보여주

지 못함

표 1. 평가와 상 평가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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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기로 보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상 평가는 개개인의 성 을 집단 내 상

치를 바탕으로 하여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상 평가는 성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으며, 통계치인 표 수를 사용하여 학

생들 간 성취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그러나 상 평가는 서열을 보여 뿐

학생들 간 수행수 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한 집단 내 개인들의 수행수 이

단의 근거가 되므로 어느 집단에 속하 느

냐에 따라 성 이 달라지는 불공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단 은 학업평가 차원

에서의 장단 을 논하고 있으며, 평가제도에

따른 학교생활이나 친구 계에 있어서의 련

성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터키에서 상 평가에 한 질 연구가 수

행되었는데(Tatar & Oktay, 2008), 터키의 한

학에서 2002년까지는 평가가 시행되어왔

으나 그 이후 상 평가로 환되었다. 이 연

구의 참여자인 학 강사들은 이 변화의 과정

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상 평가가 시

행된 후 학생들 간 상호작용에서 찰된 변화

에 해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 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 평가가 시행된 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보이기

보다는 실패하기를 원하며, 집단에서 함께 공

부하거나 지식을 나 는 행 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수업 안과 밖에서 매우 긴장된

학업 분 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

에서 우수한 성 을 보이는 학생들은 다른 학

생들로부터 소외되는 상이 찰되었다. 이

연구는 학생들 간 상호작용이 부정 으로 변

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

는 상 평가가 학생들의 정서와 인 계에

부정 인 경험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 다.

사회비교이론 련 연구들

상 평가에 한 사 연구가 매우 부족하

기는 하나, 상 평가의 요한 경험 요소인

비교를 다룬 문헌 연구들을 통해 상 평

가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사회

비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으로,

사회비교는 다른 사람 혹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해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Festinger, 1954; Gerber & Wheeler,

2018). Festinger(1954)는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선천 인 욕구를 가

지고 있다고 보았다. 부정확한 의견을 가지거

나 자신의 능력을 부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처벌 우를 받게 한다. 따

라서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 옳은지 자신의 능

력에 한 평가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는 행동

을 하게 되는데, 객 인 자료가 있을 경우

에는 객 인 자료에 비추어 자기평가를 하

나, 객 인 자료가 부재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Festinger는 능력에 해서는

개인이 상향으로만 비교하나, 의견에 해서

그 방향이 일방향 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한 비교하는 능력이나 의견이 그 개인에게

요할 때,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해

지며, 비교 상과 유사하게 되고자 하는 동기

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만약 비교 상이 자신

의 의견이나 능력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각된

다면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이 어들게

된다. 사회비교이론은 인 계에 요한 시

사 을 제공해 주는데, 개인은 비교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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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같은 소속감을 갖고자 하며, 한 유

사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며, 상향비

교는 경쟁을 유발시킴을 시사해 다(Wood,

1989).

한 메타분석 연구(Gerber, Wheeler, & Suls,

2018)는 두 가지 이슈 -즉 비교 상의 선정과

비교에 한 반응 -에 을 두고 메타분석

을 실시하 다. 비교 상의 선정은 비교하는

자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 혹은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비교

에 한 것이다. 비교에 한 반응에 있어서

는, “동화”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자가 자기평

가를 비교 거와 같아지려고 하는 경우이며,

“ 조”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자가 자기평가를

비교 거로부터 다르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람들은 상향비교

를 하며 비교 상과 자신을 조시켜 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사람들은 결과 으

로 자기 축을 낳는 상향 조 비교를 왜 하는

것일까? 이는 비교 상과 유사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혹은 비교 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자신이 축될지라도 자기보다 우 에

있는 사람과 경제력, 외모, 성격, 능력과 같은

여러 역에서 비교하는 행 가 빈번하게 일

어난다고 볼 수 있다.

Smith(2000)에 따르면 사회비교에 따른 정서

는 상당히 다양하다. 사람은 자신과 유사하거

나 어떤 련성이 있는 사람을 비교 상으로

선정하며, 이러한 사람과의 비교는 강한 정서

를 낳는다. Smith는 네 가지 특징에 기 하여

비교에 따른 정서를 구분하 다. 첫째, 상향비

교 혹은 하향비교에 따른 정서 반응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각각의 비교 방향은 정 인

그리고 부정 인 정서를 수반할 수 있는데,

상향 비교는 고무됨, 감탄과 같은 정 인

정서, 는 부러움, 의와 같은 부정 인 정

서를 낳을 수 있다. 하향비교는 자부심, 타인

의 불행에 기뻐함과 같은 정서에서부터 걱정

이나 연민과 같은 정서를 낳을 수 있다. 셋째,

비교 시 비교 상과 자신을 조시키는지 아

니면 동화시키는지에 따라 다른 정서가 경험

된다. 넷째, 비교 시 주의의 이 자기에게

향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향하는지에 따라

정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

에 기 하여 Smith는 사회 비교 정서를 네 가

지 타입으로 구분하 다. 즉 상향 조 정서

( , 우울, 부러움, 분노), 상향 동화 정서( ,

낙 , 고무, 감탄), 하향 조 정서( , 경멸,

남의 불행에 기뻐함, 자부심), 하향 동화 정서

( , 연민, 공감, 걱정)가 그것이다.

박서연과 윤미선(2018)은 서울과 경기 지역

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1082명을 상으로 하여 사회비교경향성, 성패

귀인, 성취정서 간의 계를 알아보았다. 사회

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성공경험에 해서는

노력귀인을 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자부심, 안도감, 즐거움과 같은 정 인 정서

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실패경험에 해서는 능력

귀인을 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

의 화와 수치심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상황에서는 사회

비교 경향성이 정 인 정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실패상황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화와

수치심과 같은 부정 인 정서에 취약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이 연구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정서경험에 있

어 정 인 는 부정 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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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과 Baek(2018)이 한국 성인 남녀 331명

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비교 경향성은 사회비

교에 따른 정서를 통해 간 으로 심리 안

녕감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페이스북 사용자가 능력에 기 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혹은 부러

움과 같은 상향 조 정서가 높으며(경로 지수

.68), 높은 상향 조 정서는 낮은 심리 안녕

감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능력에

기 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걱정, 공

감과 같은 하향동화 정서가 높으며, 이는 높

은 심리 안녕감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견에 기 한 사회비교 경향성은 능력에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의견에 기 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낙 혹은 고무됨과 같은 상향동화 정서가 높

으며, 우울 혹은 부러움과 같은 상향 조 정

서가 낮으며, 이는 각각 높은 심리 안녕감

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시

사하는 바는 능력에 한 비교인지 의견을 구

하는 비교인지에 따라 다른 정서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 다.

Bandura와 Jourden(1991)은 실험연구를 통해

사회비교와 자기조 간 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60명의 성인 참여자가 매니

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뮬 이션 과제에

참여하 으며, 그들이 내린 의사결정에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네 가지 다른 조건에 할당되

었다. 의사결정의 결과가 다른 집단과 비슷한

유사 집단, 다른 집단보다 우수한 우수 집단,

반에는 나쁜 성 을 보이나 차 나아지는

진 숙달 집단, 그리고 계속 나쁜 결과를

보이는 진 하락 집단으로 나뉘어 졌다.

그 결과, 유사 집단과 우수 집단은 자기효능

감이 실험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진 숙

달 집단은 격한 상승을 보 고, 진 하

락 집단은 계속 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

다. 수행성과에 있어서 진 숙달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

으며, 유사 집단은 진 하락 집단에 비

해 다소 나은 성과를 보 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비교에 의한 자기평가에 따라 자기효능감

이 달라지며, 자기효능감은 성취에 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자신이 남보다 뒤

처지다가 앞서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상

승하게 되며, 이는 성취에 정 인 향력을

미침을 보여 다.

학교장면에서의 비교는 학생들이 학업목표

를 세우는 방식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학습목표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숙달목표는 주어진 과제를 해내는 과

정에 집 하는 것으로 과제에 한 내 인 기

( , 흥미와 도 )이 요시 되는 성취동기

로 작용한다. 반면 수행목표는 주어진 과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주는 것에 집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

다 더 잘 해내고자 하는 성취동기를 말한다

(Ames & Archer, 1987). 수행목표는 다시 두 종

류로 변별되는데 수행 근목표는 능력에 한

정 인 평가를 얻고자 하는 동기를, 수행

회피목표는 능력에 한 부정 인 평가를 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Ames & Archer,

1987). 학습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 간 계에

한 한 메타분석 연구는 숙달목표지향성이

수행목표지향성에 비해 학업수행에 있어 더

나은 결과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하 다(효과

크기 .53)(Utman, 1997). 송인섭과 박성윤(2000)

은 290명의 학교 2학년생들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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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숙달목표지향성은 내재 가치와 자기효

능감을 통해 간 으로 학 성 에 정 인

효과를 가지나, 수행목표지향성은 성 과 유

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Bounoua와 그녀의 동료들(2011)은 학습목표

지향성과 사회비교 간의 계를 조사하 는데,

수행목표지향성만이 사회비교를 측할 것이

라는 상과는 달리 모든 학습목지향성(숙달

근, 숙달회피, 수행 근, 수행회피)이 사회비

교와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을 제외한 나머

지 세 학습목표지향성은 사회비교 시 상향비

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개인 내 인 능력의 개발에 을 두는

숙달목표지향성을 설정하는 개인들도 사회비

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다는 것을 보

여 다. 이 연구결과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사

회비교 간 계가 복합 으로 일어나는 상

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Chatzisarantis와 그의 동

료들은(2016) 유럽의 한 학에 재학 인 243

명의 학 2학년생을 상으로 하여 성취목표

와 사회비교 간 계를 연구하 다. 연구 결

과, 숙달목표지향성을 가지는 학생들은 수

행목표지향성을 가지는 학생들에 비해 사회

비교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신의

능력에 해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표지향성을 가

지는 학생은 사회비교에 따른 부정 인 피

드백에 해 쉽게 향을 받지 않는 숙달목표

이 (master goal advantage) 효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학업수행능력이 요하게 의미

부여되는 시기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비자발 으로 지속되는 내신제도와 상 평가

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한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 우리나라 고등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 평가제도에 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교육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내신제도와 상 평가에

한 고등학생들의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찾

을 수 있는 상학 인 질 연구방법

Giorgi(2004)의 상학 근을 채택하고자 한

다. Giorgi의 근은 기술 상학 질 연구

로 분류되며,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

술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경험이 아닌

태도나 지식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

는데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epoche)

요하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심리 개념

으로 환원되어진다(Giorgi, Giorgi, & Morley,

2017).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

해 추천받은 고둥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내

신제도와 상 평가를 경험한 남학생 6명과 여

학생 9명으로 총 15명이었다. 이들이 재학

인 고등학교는 서울에 소재한 자율형 사립 고

등학교 1곳, 과천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 1

곳, 부산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 2곳이었으

며, 각 학교들은 지역사회에서 비교 학업수

행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학교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면담 실시 이

에 연구자들과의 화 연락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내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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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와 련된 내용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해 본인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것을 부탁하 다. 이들은

자발 으로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후 심층면

담하기 연구 참여 동의서 부모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서명하 다. 부모를 직 만나지

못한 경우는 화 연락을 통해 연구목 에

해 충분히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

을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생생하게 표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에서 8월

까지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들과 일 일 심

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들

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에 한 내용으로 1~2회의 면담이 이

루어졌고, 1회 면담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학교 내 빈 교실, 연구자의 연구실, 연구 참여

자가 선택한 학교 앞 조용한 스터디 카페 등

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최 면담 후 그 다

음 면담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일 이 에 연구주제와

련된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충분히 생각해보

도록 부탁하 고 이를 통해 좀 더 풍부한 이

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면담의 도입질문은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내신제도와 상 평

가에 한 자신의 경험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달라’는 일반 질문으로 시작하 다. 이후 다

참여자 학년 성별 학교형태 성 지역

참여자1 2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2 1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3 2학년 여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4 1학년 여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5 2학년 여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6 2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7 2학년 여 자사고 상하 서울

참여자8 2학년 여 자사고 상 서울

참여자9 2학년 여 자사고 서울

참여자10 2학년 여 일반고 하 경기

참여자11 2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12 2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13 1학년 남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14 2학년 여 일반고 상 부산

참여자15 2학년 여 일반고 상 부산

표 2. 연구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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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후속질문들을 통해 개인 이고 의미있는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자들은 연

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시작하기 에 좀 더

심층 이고 원활한 면담과정이 되고, 유도질

문이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기 해 연구자

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면담 질문들을 구성해

보았다(표 3 참조). 한 연구자들은 연구자의

선입견, 가정, 편견을 최 한 배제하기 해

연구주제와 련된 선 이해를 어보고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 사되었고 사 자료와 함

께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 반응 연구자

의 메모가 분석과정에 사용되었다.

윤리 고려

본 연구를 해 미성년자인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사 에 연구의 목 을 충

분히 설명하 고, 자발 으로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작성하 다. 참여

자들이 면담 가능한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한 면담자료

의 녹음에 한 동의와 익명성 비 보장

등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면담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 다. 면담내용은 연구보고서로

작성될 것을 알려주었다. 한 본 연구는 연

구 참여자들의 안 과 권리를 확보하기 해

IRB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

분석 방법과 차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내신제도와 상 평가

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연

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

고 그들의 고유한 경험세계의 본질 구조를

심층 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 이기 때

문에 상학 연구방법론이 하다고 단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학 질 연구방법론 Giorgi(1997)의 4

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1단계는 자료의 총제 의미를 악하는 단

질문1

후속질문1

상 평가로 이루어지는 내신 성 이 친구 계에 어떻게 향을 주나요?

좋은/나쁜 등 을 받았을 때 그 등 이 친구 계에 어떤 향을 주나요?

질문2.

후속질문2

내신 성 이 상 평가로 되어지는 것이 공부하는 데에 어떻게 향을 주나요?

상 평가 될 때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나요?(같은 생각이 드나요?)

질문3

후속질문3

내신 성 이 상 평가 되어 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런 마음이 공부할 때 어떻게 향을 주나요?

질문4

후속질문4

등 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본인에 해 어떤 생각(마음)이 드나요?

그 게 느끼면 자신에 한 생각이 어떻게 바 나요?

질문5

후속질문5

내신 성 이 상 평가로 나오는데, 수행평가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수행평가가 친구랑 다를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질문6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표 3. 면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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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연구내용에 한 반 인식을 하기

해 고등학생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에

해 수집된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 한 략 의

미를 악했다. 이 때 연구자들은 연구 상

에 해 선행 으로 갖고 있는 가정과 선 이

해에 해 호치기(Bracketing)하고 개방 태

도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며 체

내용을 악하려고 하 다.

2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의미단 구분하는 단계이다. 자료가

갖고 있는 체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먼 부분 의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수집된 자료 에서 연구주제와 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단 (meaning unit)’

로 구분하 다. 이를 해 연구자들은 심리학

입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에 을 맞추어 15명의 연구 참

여자로부터 사된 자료를 370개의 의미단

로 구분하 다.

3단계에서는 학문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

로, 앞 단계에서 구분된 연구 참여자의 언어

로 표 된 의미단 들을 심리학 에서

학문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

자인 고등학생들이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

에 한 기술로 다시 돌아가 구분된 의미단

가 가지는 심리학 측면을 학문 표 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상학 환원(reduction)이 사

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달성하기 해 각각

의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세계

의 본질 구조에 집 하 다. 이러한 과정은

암묵 으로 함축되어 있던 것을 생생하고 진

솔하게 참여자들의 경험이 드러나도록 반복

토의를 하면서 심리학 측면에서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의 본질을 찾아갔다.

4단계는 상의 본질 구조를 악하기 해

의미단 들을 구조로 통합하여 기술하는 단계

로, 이를 해 1~3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학문 용어 상식 언어로 환된 의미단

와 그 의미단 의 범주를 활용하여, 연구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의미단 를 범주들 간

의 계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 구조를 기술

하게 된다. 즉, 최종 으로 확정된 의미단 를

토 로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개별 인 경험

의 구조인 상황 구조와 상황 구조를 통합

할 수 있는 일반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내

신제도와 상 평가의 구체 인 경험을 설명하

는데 필수 인 370개의 의미단 , 71개의 의미

단 요약, 26개의 하 구성요소, 9개의 구성요

소가 도출되었고, 이를 토 로 연구 참여자들

의 개별경험의 본질인 상황 구조와 그들의

경험들 간의 계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 구

조를 기술하게 되었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근성, 체계성, 용성, 비 타당성이라는

4가지 거에(Giorgi, 1999; 임 숙, 2018) 근거

하여 연구방법의 엄격성을 수하고자 노력하

다. 근성은 연구 상이 연구결과에 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료 분석 시 질

연구에 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연

구주제인 내신제도 상 평가에 련된 연

구 지식이 풍부한 다른 연구자 1인 교

사 1인에게 반 인 평가를 받았다. 체계성

을 갖추기 해 연구 차의 과학 논리성을

제시하고자 Giorgi의 4단계 분석 차를 철

히 용하여 고등학생이 경험한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을 체 으로 인식하고, 의미

단 로 도출하여 학문 용어로 변형하며, 경

험의 상황 , 일반 경험구조를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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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용성을 알아보기 해 제3자가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출

된 의미가 타당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해 본 연구의 비참여자인 고등학교 2

학년 학생 2인에게 본 연구결과를 들려주었고

이들이 추출된 의미에 공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 타당성을 충족시키기

해 연구결과에 있어 외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자들은 고등

학생들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에 한

의미구조를 재차 확인하 으며, 본질 의미

이외의 것이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 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내신제도

와 상 평가에 한 체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토 로 분석하 다. Giorgi의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의미단 는 370개 고,

이를 공통 으로 의미에 따라 묶을 수 있는

반응들로 묶어 71개의 의미단 요약, 26개의

하 구성요소, 9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고등학생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의 상황

구조

등 확인의 첫 충격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첫 간고사

시험에서 학교 때 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신

의 성 석차와 등 을 확인하며 매우 큰 충

격을 받게 되었다. 그 충격은 자신에 한 실

망과 미래에 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스스

로에 한 기 가 무 지면서 다양한 심인성

신체 증상까지 겪게 만드는 심한 스트 스

로 지각되었다. 이로 인해 학습에 한 흥미

를 잃고 처참해짐을 경험하 다.

제가 학교 때 받았던 교 등수와 고

1때 받았던 반등수가 같았어요... 그러니

깐 그때 등수 보고 가장 많이 울었던 거가

그때 던 거 같아요. 아... 교권이었었는

데 반에서 그 등수나 수가 나오니깐 사

실 처음에는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

때 아.. 이 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기가 아무래도 가장 자극을 받았던 계기

가 되었던 때이기도 해요. 의 첫 간고

사는 그런 좀 충격 인...하하하...뭐... (참여

자 7)

고등학교 들어와 특히 1학년 1학기 충

격이었죠. 제가 그때 90 을 맞았는데 그

때 3등 인가 그랬어요. 90 을 맞아도 3

등 이면 얼마나... 도 체 1등 이 되려면

얼마나... 그때...이 게 생각을 하면 안되겠

지만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참여자 10)

첫 등 받고 넘 심난했다. 공부해서 내

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했거든...하.....

휴.......요.......정말.. 좌 감이 컸어요. 응

이 힘들었어요..그때는 새벽 2시까지 했는

데....그런데 지 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감정에 복받침) (참여자 12)

서열경쟁자로 변질된 친구 계

연구 참여자들은 내신 등 으로 교우 간 경

쟁이 과열되며, 교우 간 비교하는 일들이 일

상 으로 일어나게 됨을 인식하 다. 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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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하 구성요소

등 확인의 첫 충격

고등학교 첫 성 표를 받고 심한 스트 스를 받음

등 을 확인하고 흥미와 기 를 잃거나 미래에 해 불안해지고 처참해짐

등 을 확인하고 충격에 신체 증상까지 경험함

서열경쟁자로 변질된

친구 계

교우가 아닌 경쟁자로서의 학교친구들

교우 간 경쟁으로 인해 변질된 친구 계에 해 느끼는 혼란감과 암담함

내신 등 으로 좌 함

좌 된 학업성취욕구

치열한 경쟁으로 작은 실수가 등 의 차이를 낳음을 경험하며 느끼는 심리

압박감

학습동기를 잃고 학교교육에 실망함

등 피라미드 속에서 1, 2등 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느낌

노력이 통하지 않아 좌 함

등 의 내면화

개성은 사라지고 소고기 등 같은 등 딱지가 생김

내신등 이 인생의 등 이 됨

낮은 등 으로 혹은 비교로 인해 느껴지는 우울감, 낙담, 패배감

남과의 비교로 부정 으로 변화된 자아상

목 이 변질된 학교교육

표 수 없이 등 으로만 평가되어지면서 공부의 원래 목 은 상실되고

등 만을 구분하는 학교교육

특혜와 차별로 인한 상 박탈감과 차별 인 학교교육에 한 회의감

상 평가제도의 불합리성

최선의 자기조 노력

실 으로 나를 바라보게 됨

나의 공부법을 모색함

노력으로 성공경험을 함-자기효능감

상 평가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 집 하는 방법을 찾음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자아탄력성

일상화된 경쟁 속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내면의 정성(희망과 self-care)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가 힘이 되어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해부족

등 만 강조하는 실직시 인 고등학교 선생님

등 만 강조하는 부모님

상 평가의

정 측면을 발견함

객 인 순 제공으로 내 치를 확인함

학습동기를 자극함께 갈등을 느낌

표 4. 고등학생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에 한 구성요소와 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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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쉬는 시간에 친구

들이 공부를 하는지, 친구는 어느 학원에 다

니는지 등 구체 인 사안에 해 민감하게

찰하며 심리 인 압박감을 느 다. 연구 참여

자 5는 학교친구들이 시험기간에 밥 먹는 시

간도 아껴가며 공부하는 모습에 본인도 자연

스럽게 경쟁 으로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하는

경험을 하 다.

아이들이 시험이 긴박해지면 밥도 굶고

도서 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게 되잖아

요. ‘아 애가 이 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하면 나는 애에 비해서 엄청 떨

어지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에요… 처음에는 밥도

안 먹고 그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게 무

심한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이제 고 2가

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도서 가는

거 보니까 심리 압박감이 들고 쟤

네가 게 하는데 난 쟤보다 성 이 낮

은데 내가 지 밥을 먹어도 되나 싶어서

도 밥을 아 안 먹고 간 도 있고... (참

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가 단순히 같은 공간

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닌 경쟁의

상으로 경험하 다. 연구 참여자 7은 자신

이 친구를 하는 모습이 학교 때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 다.

학교 때는 친구가 시험을 못 봤다 그

러면 괜찮아 로 해주고 했는데 고등학교

딱 오니깐 성격이 바 었다기 보다는 본능

으로 친구가 못 보면 제가 잘 본 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친구가

못 봤다고 하면 좋아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어 쟤가 못 봤네... 그러면은 런 애

들이 많으면 등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약간 로를 해주는 생각이 동시에

드니깐 (참여자 7)

친구를 경쟁의 상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한결같이 언 되었다.

연구 참여자 1은 이러한 경쟁에 해 슬 감

정을 느 다.

상 평가 같은 경우는 서로의 필기를

숨기고 서로의 수를 어차피 내 수도

요하지만 남의 수가 낮은 것이 요하

니까 서로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기도 하

고,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건 참 슬 것

같아요 (참여자 1)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교우 간 경쟁이

과도해지며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

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 한 개념

(상)과 자신의 실 모습이 괴리되어 나타나면

서 정서 인 고통을 경험하 다. 연구 참여자

8은 이러한 감정을 속상함으로 표 하 다.

지 제일 요한 건 어 든 친구들과

의 경쟁이니깐 이걸 사실 친구들이 희

학교 학생들이 사실 무 좋은데 이제 시

험이 끝나고 어 든 간에 친구 성 을 얘

기하다보면 충 알게 되는데 그럴 때 보

면은 약간 친구지만은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 같아요. 사실 마음이 그러

면 안 되는데 이제 사실 사회에서 배우고

큰 학생이다 보니깐 이러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이제 친구들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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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경쟁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참

여자 8)

서로 견제하는 게 있어요. 보다 잘 하

는 아이들에게 필기를 안 보여주고...좀 있

어요. 그 친구가 열심히 했으니 잘 했겠

지? 하는 마인드는 있지만....친구를 이겨야

하고...솔직히 상 평가가 교우 계에는 도

움이 안돼요. (참여자 12)

내신등 으로 좌 함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간고사와 기말

고사를 치르며 나오는 내신등 에 좌 한 경

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과 연구

참여자 11은 한 문제 차이로 등 이 갈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겪는 낙담과 안타까움을

호소하 다.

179명 일곱 명(만 1등 이 돼요). 딱

8등하는 애들은 물 나고 2등 과 3등

사이 3등 가리 하는 애도 좀 그랬

던. 사실 제가 1학년 2학기 때 8등이었거

든요…. 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2 차

이가 났어요. 수학시험이었는데. 제가 잘못

했죠. 수학 같은 경우는 한문제가 비 이

커서. 제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제가 6

등이 되고 6등이 7등이 되고.. (참여자 1)

등 명수가 한정되어 있으니..1등 이

7명, 2등 이 10..몇 명... 체 180명 정도..

1등 이 4%... 과목당 7등에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수업마다 등 을 내

요, 상 권 아이들은 인원 많은 곳으로 들

어가요. 그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게... 독식

을 해요. 그 수업을 진짜 듣고 싶어서 간

아이들은 려요... (참여자 11)

치열한 경쟁으로 작은 수 차이에도 등

이 갈리는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시

험에 한 크고 작은 심리 압박감을 느 다.

연구 참여자들은 ‘긴장한다’ ‘심리 부담감을

느낀다’와 같은 용어로 시험에 한 긴장감을

표 하 다. 연구 참여자 6은 이런 부담감을

덜어내기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계발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10은 친구들

이 심리 압박감으로 인해 시험기간 동안 징

크스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됨을 발견하 다.

순 같은게 1 차이로 등 이 나뉘고

그게 상 평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걸 최 한 덜

어내기 해서 (참여자 6)

희 친구들은 랑 친한 친구들은 그

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

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엄청 힘들어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체하기도 하고 긴장을 많

이 하죠. 시험 볼 때 되면 어떤 징크스 같

이. (참여자 10)

결 을 치르는 듯한 심정으로 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일상생활에서 시험이나

수행평가에 해 심리 부담감을 경험하며,

시험과 내신 성 이 큰 스트 스로 다가오자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에 한 내 동기를 상

실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연구 참여자 8

은 자신이 학업에 한 흥미가 많이 감소하

음을 호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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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쭉 보면은 이제 그게 상 평

가가 아니었으면 이제 다 같이 뭐 괜찮은

수를 받았으면 같은 수를 받고 좋았

을 텐데 이런 게 자꾸 경쟁으로 하면서 친

구들과 0.1 차이로 등 이 갈리고 하니

깐 좀 자신감도 잃게 되는거 같고, 좋아했

던 과목도 되게 좋아 한다 이것보다는

어려워지네 라는 마음이 커서 공부에

한 흥미가 개인 으로는 많이 떨어졌었

던 경험이 있었어요. (참여자 8)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넘지 못할 높은 장벽

인 1, 2 등 의 벽을 내신 성 으로 경험하는

좌 감의 최고 으로 경험하 다. 연구 참여

자 4는 비교 우수한 성 을 보이고 있으나

한번도 1, 2, 3등이 되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피력하 다. 연구 참여자 3은 모의고사에서 1

등 을 받으나 내신은 반포기 상태라고 말하

며 1, 2 등 진입의 어려움을 토로하 다.

그게 반에서 등수가 나오면 항상 느끼

는 게 있는데 그거 4, 5등 정도는 변화할

수 있는데 1, 2, 3등은 항상 변하지가 않는

단 말이에요…실제로 1, 2, 3등이 모의고사

까지 다 합치면… 이제 네 번 시험을 본건

데 4, 5 등 정도는 항상 바 었는데 1, 2,

3등은 불변이었어요. (참여자 4)

어 약간 뭐라고 이게요 넘을 수 없는

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 높아서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이걸 해도 안될 것 같

다 이런 느낌이 먼 들어요. 그러니까

당히 하자 이런 느낌 제가 아까 수시 반포

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당히 하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여자 3)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데 동기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아 해도 안 될 때는 아

공부를 안 해요. 아 포기를 해요. 어느

정도 해 봤자... 높은 등 을 못 받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아 자포자기를 해

요.. 학교 때는 어느 정도 해서 B가 나

왔는데...지 은 해도 안되니까.. (참여자

12)

작은 실수도 등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

심리 압박감, 1, 2등 의 높은 장벽과 같은

여러 실 장애물 앞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내신 성 에 해 자신은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음을 체험하게 됨을 토로하 다. 연구 참여

자 10은 내신에 한 낙담과 무기력감을 호소

하 다.

음... 성 때문에 스트 스를 받거나 한

은 물론 있었지만 있어도 성 때문에

운 은 없거든요. 고등학교 딱 와 가지고

제 성 에 제가 응이 안 되는 거 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처음 성 가지고

울어보기도 했고...(고1 때 많이 속상했나보

다) 그 죠.. 하기가 싫었죠. 공부 아무리해

도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

자 10)

등 의 내면화

내신등 으로 성 이 매겨지면서 연구 참여

자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등 으로 자신이 평

가됨을 깨달으며, 자신이 곧 등 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직 성 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학교생활에서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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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자신의 가치가 곧 내신등 임을 발견하

게 되었다.

등 이 A, B 딱 이 게 나오잖아요. 그

등 을 보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나의

가치가 그걸로 딱 결정되는? 뭐 그런 느

낌? 그러니깐 1등 이고 1등을 하는 사람

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아...난 이정도의 사

람...이 게 생각을 하게 될 거 같아요. 선

생님들도 등 얘기를 하시니깐... 아... 그

지... 나는 그냥 이정도의 사람... 내 가치

는 그냥 이정도인 사람... 계속 그 생각이

들죠. (참여자 10)

등 딱지가 학생에게 붙여지고 나면 연구

참여자들은 내신등 의 잣 로 자신뿐만 아니

라 친구들도 평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

다. 이러한 잣 를 수용함으로써 내신등 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모습이다. 연구 참여자 1

은 등 의 잣 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 상임을 조심스럽게 표 하 다. 유

사하게 연구 참여자 10은 내신등 이 겉으로

는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나 종

국에는 학생들을 계층으로 나 는 기능을 하

며, 이를 자신이 부지 불식간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느 다.

소극 인 애들이나 지 까지 좋은 성

을 못 받았다거나 한 번도 노력 한만큼 제

로 받아보지 못한 친구들은 그 성 이

자신을 평가하는 잣 라고. 근데 소고기로

A등 이 있고 A+등 이 있는 것처럼 자

신을 3등 에 맞는 삶을 산다거나 나는 4

등 이야 라고 가정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참여자 1)

성 하나로 하이 클라스와 로우 클라

스가 나뉘는 거고... 간은 그 그런 하

하...뭐 그 게 이상하게 아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

요. 성 의 등 이 학교마다 다르다 보

니 학교마다의 등 도 따지게 되고... (참여

자 10)

내신 성 을 받아 들면 부분의 연구 참여

자들은 그 결과에 해 내 귀인을 하며 우

울한 정서를 경험하 다. 이러한 내 귀인

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모습이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만

큼의 노력을 한 모습이었고 이들보다 나은 성

이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에 한 귀인으로 보

여졌다. 연구 참여자 1은 애써 이를 “덤덤해진

다”고 표 하 으나 얼굴표정에는 슬 정서

를 담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10은 낮은 내

신등 에 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슬 감

정을 표 하 다.

는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입장

에서 내가 노력한 거에서 그만큼 안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성 받으면 덤

덤해지는 것 같아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문제를 틀렸는데 어 하리 남은 노

력해서 맞혔는데 남의 노력을 비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참여자 1)

수학은 아 안 해요. 수학은 6등 이

잘 나온거고, 8등 이 나온 도 있어요.

제가 다 말 드릴께요. 그래서 아 안 해

요. 수학 등 을 보면은 정말 우울하고 진

짜 수학시간에는 내가 패배자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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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자... 그런데 사실 그 게 생각이 들면

내가 무 슬 잖아요.(살짝 시울)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참여자 10)

내신등 으로 투쟁 인 연구 참여자들은

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몇몇의 연구 참여자들은 내신 성 으로 인해

부정 인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이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1는 이에 해 ‘들

러리 서는 기분’으로 이런 자신의 처지를 표

하 다.

그러니까 불안감...울지는 않지만..울고

싶어요..막막하고 학교에서 하는 게 쟤네들

챙겨주는 인간인가? 들러리서는 기분이 들

어요. 1, 2등 을 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가? 하는 생각이 들죠 든다. 나는 무슨 존

재인가? 시험 한번 망쳤는데..그죠? 나쁜

건 아니지..굉장히 속상했어요.. (참여자 11)

목 이 변질된 학교교육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변질되었음을 지 하 으며 이에 한

불만을 토로하 다. 연구 참여자 7과 연구 참

여자 12는 서열에 을 두는 학교교육에

해 깊은 의문을 품으며 비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좀 뭔가 목 과는 안 맞는다? 뭔가 잘못

되어있다? 뭐 그런 생각... 이게 한민국

의 실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모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

죠.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데...지식을

쌓고 내가 여러 가지 알아가는 과정이

요한데... 서열을 가리는 거에 이 맞

춰지다보니깐 공부하는거의 진짜 목 이

무엇인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죠...

고등학교 오면서 부터는... (참여자 7)

상 평가는 무조건 경쟁을 부추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에 아이를 이

겨라 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학

습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다. (참여자 12)

학교교육은 서열에 을 두는 것을 넘어

서서 성 좋은 학생들에게 특별 우를 해주

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2와 연구 참여자 15는 같은 특

별활동을 하고도 성 좋은 친구에게만 세부

사항이 지고 자신의 세특(세부능력과 특

기사항의 임말)에는 있지 않는 것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감을 느 다.

공부하기 싫어요... 등 이 높은 아이들

은 선생님이 챙겨줘요... 학 가기가 유리

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이 도움을 줘요. 솔

직히 친구들보다 안 있다는 것을 확

인하면 는 무 힘들었어요. 친구들 보

다 나만 안 있으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 불안하고 안하고 울고 싶은 마음

이 들고 넘 힘들었어요. (참여자 12)

며칠 1-2등 아이들만 특별히 불러

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세특으로

작성해서 내라고 한 이도 있었어요..제가

쓴 것도 많이 있었어요. (참여자 15).

연구 참여자들은 내신제도의 불공정성과 불

합리성에 하여 토로하 다. 연구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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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별 내신제도가 수 차에 의해 공정한

제도가 아님을 지 하 다.

이번에 내신이 잘 안 나오면 수능으로

가야해요..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학교마

다 수 차이가 있어요. 일반고에서도 수

차이가 있어요. 지역 으로 농어 의 1등

과 우리학교 1등의 차이가 나니까...학생부

교과 형은 수능이 없으면 농어 이 유리

하니까..문제가 많고, 잘못되어 있고 공평

하지가 않아요. 특히 교과 형 같은 것은

더욱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온통

성 에 쏟으니, 학교성 에 노 화된 느낌

이 들어요. (참여자 11)

등 변별력이 없어요... 3~4등 을 가면

그 간이 커져서 변별이 안돼요... 등 이

1~9등 이 되니, ..등 의 차이가 매우 커

서 등 을 더 세분화필요가 있어요. 등

산출을 시하려면 등수표시(표 수)도

해 주어야...그래야 공정성이 있어요. (참여

자 14).

최선의 자기조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등 으로

자신의 성 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재

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

던 미래의 꿈이 이 등 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지나치게 이상 이었고 터무니없었다는 허탈

감을 느끼게 된다. 연구 참여자 10은 이런 자

신을 실 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 다.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등 으로 내

치를 알게 되니깐...꿈이 없어지고 실

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정도 아이구

나... (참여자 10)

학교 때 나름 성 이 상승세를 타다

가 잘 끝내고 오게 된 거 요. 상승세를

타고 입학을 하니깐 처음 입학하니깐 마음

가짐이 달라지니깐 이 상태 로 내가 열심

히 하면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

데... 처음부터 딱 꺾여 버리니깐 아니구

나...(참여자 7)

이런 꿈의 포기는 실 으로 나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 고, 나만의 공부법을

모색하며 나 스스로를 조 하고 자신에게 집

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노력 끝에 성공의 경

험도 해보게 되었다고 한다.

내 인생 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

이 하고 싶은 거나 하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물이 많아진 거 같아요. (참여자

10)

어 일단 고민을 해보면 만의 공부 이

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 야 되니까 고민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에게 맞는 공

부법 그리고 멘탈 리 그런 거가 확고하

게 자리를 잡으면 고민이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원래 꿈이 경찰 가는 게 꿈 이 는

데... 학교 때는 선생님이 많이 어주고

자신감이 좀 많았었죠. 할 수 있다했는데.

고등학교 처음 오니 경찰 해서 알아보

니 교 1, 2등이 하는 사람이 가니까...열

심히 했는데...처음에..열심히 해도 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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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잘 안나...오니까 꿈이 바 게 되었어

요.. 아~~어릴 때 약간 목표치가 차 낮

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해보니.. 꿈을 바꾸어서 지 ...

산업 공학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 (참

여자 13)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자아탄력성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화된 학교에서의 경쟁

속에서도 정 인 측면을 스스로 발견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애썼다. 망 인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며

스스로를 돌 야한다는 생각으로 정의 힘을

보여주며 힘든 역경을 견뎌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재의 내신 성 이 만족스럽지

않아 의기소침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부가

아니며, 좀 더 실 이고 새로운 꿈을 찾는

계기로 만들고, 학이 부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요하다거나 어차피

성 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꿈으로 변화를 가지며, 한 자

퇴를 하고 정시로 수능을 비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는 다양한 안들을 생각해내기

도 했다.

는 그래도 정 으로 생각하는 게

학이 인생의 부는 아니잖아요. 학을

가든 안가든 좋은 학을 가든 안 좋은

학을 가든, 가서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

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더 넓은 세계에 넓은

무 에서 안 놀아 봤기 때문에 이 학교 안

에서 지 공부를 하고 아직까지는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에 학교

에 진학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가

든 즐겁게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그때

가서는 응을 잘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 은 낙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자 1)

원래는 제 꿈이 경 쪽 이 요. 학에

서 경 학을 공하고 나름 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나의 꿈이었죠. 근데 마음의

변화? 고등학교 와서 성 보고 1년이 지

나고 2년이 반이 지난 거잖아요. ( 략) 음.

학교 시스템, 등 이런 거 신경 쓰고 하

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계속 좀

뭐라 할까 등 만 신경 쓰고 살 거 같은

거 요. 근데 그 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보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던 거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

은거 하자. 그 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쭉 엄마한테 말은 못하다가 1학기

끝나고... 경 에서 미술로... 사실 제가 이

게 미술로 딱 바꾼 거는 지 3주도 안

돼요. 하하 (참여자 10)

한 시험이나 성 이라는 스트 스로부터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정 인 면을 생각해

내고 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나를 발견하

게 되었다. 특히 나를 믿고 지지해주며 격려

해주는 버 목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나의 고마운 자원

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성 이 이런데 ( 략) 지 좀만

더 공부를 하면 갈 수 있다 이제 인서

울이나 다른 좋은 학교 목표로 하고 있

는 애들 보지 말고 니는 니 길을 걷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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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당히 해라 그리고 성 을 좀 올

려라 ( 략) 그래서 그럼 말 을 하셔서

아 그래 나는 나 로 잘하면 되지 이런 생

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략) 제가 스스

로요 비교하는 걸 버렸어요. 비교해봤자

내성 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하면 만 더 우울해지

고 조해지고 그러니까 (참여자 3)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해부족

몇몇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내신경쟁

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모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며 원하는 등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만 을 두는 부모님으로 인해 마찰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토로하 다. 연구 참

여자11은 성 에만 을 두는 부모님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

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 평가니까 등수를 많이 요. 성 표

받을 때도 집에서 등수로 많이 뭐라고 하

고 .. 간고사 때 열심히 했는데 성 이 조

오른다. 기분도 상하고 괜히 죄송하면

서도 짜증나고 부모님께도 짜증도 많이 내

고 시험기간이 되면 부모님과 훨씬 마찰도

생기고... (참여자 11)

모든 연구 참여자는 아니더라도 몇몇의 연

구 참여자들이 선생님들이 자신의 반 인

학교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실 으로 태

도로 성 에만 을 두는 상담을 하고 계시

는 것에 한 불편감을 토로하 다. 연구 참

여자 10은 실 이며 친 하지 않은 선생님

에 해 아쉬운 마음을 표 하 다.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부분은 실

으로 이래 래 직선 으로 얘기해주

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깐 좀 상처가

되죠. 실 인 거는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생활 어떠니? 친구들하고는 어떠니?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딱 성 으

로만 상담을 하시니깐 좀 정도 없는 거 같

고, 선생님도 나를 성 으로만 아시겠구

나...내가 성 몇 등인 아이...뭐 이 게 아

시는 거니깐 아쉽죠... 제 로 나를 모르시

고 아주 일부분만 아신다는 게... (참여자

10)

상 평가의 정 측면을 발견함

몇몇의 연구 참여자는 상 평가의 정 인

측면에 해 언 하 는데, 이는 상 평가의

변별력과 학습동기에 한 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4 학 에서 상 평가에 하여 토론을

하 는데 상 평가의 변별력에 해 인정한다

는 의견을 보 으며, 연구 참여자 5는 경쟁심

을 가지는 것이 학습에 한 동기를 불러일으

킬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부다 노력을

하니깐 거기서 인 기 을 세워버리

면 오히려 다 A라서 학 갈때 변별력이

낮아진다 해가지고 오히려 상 평가에 찬

성하는 애들이 좀 더 많았어요. (참여자 4)

친구를 이겨야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잘 하는 애들은 어차피 한정 이고 어차피

그 아이를 꺾어야 내가 그 등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보다 더 잘 해야 하니

까.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나도 당

연하게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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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에 불타올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참여자 5)

고등학생의 내신제도와 상 평가 경험의 일반

구조

본 연구의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학생 때

와는 달리 상 평가가 용되어진 고등학교

첫 간고사의 성 표를 받던 날의 기억을 상

기시켰다. 부분의 학교에서 경험했던

평가제도와는 다른 고등학교에서의 상 평

가제도를 자신의 으로 확인했던 충격이 떠

오른 것이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

면서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1학년 1학기 간

고사에서 학교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기

와 달리 체 인 석차와 등 이 표시된 성

표를 받았던 첫날의 충격은 지 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회상하 다. 아직도 낯선 고등학교 1

학년 시험에 다정했던 학교 선생님과는 다

른 조 은 무뚝뚝하고 사무 인 담임선생님과

의 상담에서 자신의 석차와 등 을 듣고 잘해

보자는 격려의 말은 왜인지 모르지만 낯설고

로가 되지 않았다. 꼴등은 아니라서 스스로

를 로해 보지만 참으로 억지스럽다는 생각

이 들었다. 참여자들은 등 확인으로 혼란과

불안을 느 고 두통과 복통 등의 신체 인 심

인성 증상도 느껴 이것이 굉장한 스트 스임

을 직감하 다.

참여자들은 기 했던 우정 어린 친구 계도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고 느 다. 서열은 곧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의미하므로 그동안 우

정이라는 것이 친구 사이에서 표되는 단어

지만 이제는 경쟁의 상으로 지각되었고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만 같아 자신을 자책해보기도 하지

만 서열과 등 에 민해질 수밖에 없다보니

다들 서열 경쟁자로 변질되어가는 친구 계가

혼란스럽고 안타깝게만 느껴졌다. 더 이상 우

정은 존재하기 어렵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친구 계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성 이라는 이

해 계로 자주 틀어지며 서로 미묘한 신경

과 드러나지 않는 갈등 속에서 불편한 계가

지속되는 것이 암담하기만 하다. 마치 우

없는 쟁터에서 나만 홀로 남겨져있는 것 같

은 두려움이 컸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등 피라미드의 맨 꼭 기인 1, 2등 은

무나 견고하여 진입하기 힘들며, 치열한 경쟁

으로 인해 한 문제 차이로 등 이 뒤바 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실이 심리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참여자들은 등 을 바

꾸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로 어렵

다고 생각하며 노력이 반 되지 않는 상 평

가를 원망해보지만 깊은 좌 감과 무기력감만

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하 다. 이로 인해 내가

노력해도 될까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

와 동기 없이 의무 으로 공부해야하는 학교

교육이 실망스럽기만 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실망스런 학교교육

상황에서 등 과 서열을 경험하다보니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소고기 등 매기듯

등 딱지가 떡하니 붙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이 등 딱지는 마치 그 등 딱지가 곧 ‘나’라

는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차 내면화되어 갔

다. 더구나 자신의 낮은 등 으로 낙담하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부러움과 패

배감정이 들었고,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언제

인가 싶을 만큼 라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

었다. 이런 반복되는 생각은 내신등 이 곧

내 인생의 등 처럼 여겨지고 우울감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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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려오게 만들었다.

배움이라는 공부의 원래 목 이 상실되고

등 만을 구분하는 것이 목 이 되어버린 것

같은 변질된 학교교육 속에서 나 자신 한

등 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

었다. 등 에 따른 특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상 박탈감과 회의감이 들었고, 상 평가

의 불합리성을 느끼며 좀 더 합리 인 평가제

도의 도입이 시 함을 느 다.

하지만 이런 학교에 한 실망과 평가제도

에 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 자신도 살기 해 응을 해야만 했다. 그

래서 나의 실을 직시하고 꿈을 수정하며 나

에게 합한 공부 방법을 모색하게 되 다.

상 권 친구들의 공부법을 찰하여 나에게

용해보려 하고, 공부 량도 검해보며, 나만

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정서조 을 해

가면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집

해보려고 애를 쓰고 써 보았다. 이를 통

해 노력을 하면 등 상승에도 성공할 수 있

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비교가 오

히려 공부를 방해하는 단 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상승

된 등 도 쉽게 떨어질까 불안하기는 마찬

가지 다. 그래도 상 평가제도 안에서 고등

학생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내가 그 제도

에 응을 할 수 밖에 없고 최선의 응방법

을 찾아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화된 경쟁 속에서도

내면의 정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만족스럽지 않은 지 의 모습이 나의

부는 아님을 깨닫고 나를 돌보고 희망을 가

지는 것의 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나를 버텨내게 해주는

버 목으로 있어 주어 감사함을 느낀다. 물론

때때로 등 만을 강조하고 내신이나 상 평가

에 해 이해가 부족하신 부모님과 냉담하고

실직시하게 만드는 선생님으로 인해 가끔씩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한 것이라 믿고 싶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로는 상 평가가 나 자

신의 실제 인 학습능력의 객 인 치를

알려주어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주거나 객

인 평가제도로서의 학생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 인 측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생이 성 의 등 처럼 취 되는 것이 쓸

하지만 체념하고 그러려니 하며 숙명처럼 받

아들인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 평

가에 어쩔 수 없이 체화되어가고 있음에

쓸해했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신제도

과 상 평가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기술하

고자 하 다. 그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친구

계, 학업에 있어 비교와 상 평가의 의미, 등

부정 정서, 정 인 응의 네 역

으로 나 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친구 계

는 경쟁이 이 되는 계로 변질되어 있었

으며, 경쟁 계에서 연구 참여자 자신도 피해

갈 수 없는 일원으로 느끼며, 경쟁 계를 함

께 경험하는 친구들에 한 공감 그리고 경쟁

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 슬 고 무기

력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

게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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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경쟁 인 친구 계의 어려움을 피력하기

보다는 일상 으로 겪을 수 밖에는 없는 상황

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친구 계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놓지 않는 친구들, 시험 때

가 되면 작은 일에도 민해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친구들, 어느 순간 화의 주제가 시

험, 성 , 학원과 같은 주제들에 한정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들이 차 어

드는 것, 성 이 나오고 나서 군가는 성

을 떠벌리고 군가는 화를 내고 군가는 낮

은 친구의 성 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철되

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는 자신에 해 혼란스러워 하 다. 친구

의 성 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자신에 한 자

괴감,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에 조바심 내는

자신에 한 낯설음, 경쟁자 속에 있는 상황

에 한 암담함, 교육시스템에 한 한탄스러

운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친구 계에서 겪는 정서

고통을 드러내 놓기보다는 표면 으로 어려움

이 없는 듯한 표 을 하곤 하 는데, 이는 바

람직하지 못한 친구 계를 스스로 드러내기가

떳떳하지 않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 , 정

신 독립을 경험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떨

어져 나와 독립된 개체로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친구와 교감하는 시기이이다(Carbery &

Buhrmester, 1998; Sullivan, 1953). 이 시기의 친

구 계는 이해 계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인간 계를 배우며 경험해 나가는 소 한 시

기이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경쟁

인 친구 계로 변질되면서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 는 상이 될 수

없으며, 경쟁자로 여겨지는 실을 맞닥치게

된다. 이들은 순수한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

이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는 자신에 해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며, 친구에 한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는 양상을 보 다.

이는 래 계가 우정, 사회성 발달, 공감발

달, 한 의사소통기술 습득 등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단계를 고

려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업과 련해서 비교는 연구 참여자

들에게 생활의 일상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비교의 응 인 양상을 살펴보

면,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의 차원에서 자신과

친구들을 비교하곤 하 는데, 이는 친구들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공부법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비교는 사회비교이론에서 말한 의견에

기 한 비교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

다(Festinger, 1954; Gerber, Wheeler, & Suls,

2018). 이는 자신이 하는 노력의 정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

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의견을 구하는 비교는 자신의 상황

에 한 우 를 단하는 비교로 쉽게 환되

어 나타나곤 하 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바라는 우 의 비교 상인 친구와 비슷해지려

는 의도로 비교를 하곤 하 으며 정보차원에

서 얻어진 비교로 자신을 단하곤 하 다.

를 들면, 친구의 공부 량과 자신의 공부 량

을 비교하고 친구의 공부 량을 따라가지 못하

는 자신을 탓하곤 하 다. 이처럼 의견과 능

력에 한 비교는 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Festinger가 말한 의견과 능력에

한 비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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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 참여자는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업흥미나 학업목표를 탐색하지 않고 상 방

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내신 상 평가가 참여자들

에게 비자발 인 사회비교를 반복 으로 경험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학습자 심의 주도성

이 상실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비교 자체가 어떤 강렬한 정서를 낳지는 않

았으나, 학업수행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는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상 평가

를 통한 내신으로 참여자들이 반복 으로 좌

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등

을 상승시키기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

쟁하며 긴장하고 불안해하 고 자신이 원하는

성 을 얻지 못하며 좌 하는 경험을 반복하

고 있었다. 학업수행에서 다른 친구와 질 인

차이는 없으나 미미한 차이로 다른 서열이 매

겨지고 등 이 바 는 경험을 하 고, ‘노력해

도 되지 않는 등 상승’으로 좌 하고 자포자

기하기도 하 다. 부분의 참여자는 1, 2등

의 장벽을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느끼기도 하 다. 상 평가제도는 소

수의 학생만이 상 인 우 를 경험할 수는

있는 구조로 1등 을 제외하고는 구도 완벽

한 승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분의 학

생들은 반복해서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

로 인해 이들의 자아존 감과 자아효능감은

하락하게 되었다. 더하여 참여자들은 서열을

매기기 해서 억지 문제를 내는 내신 시험에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무조

건 외우거나 시험유형에 익숙해지기 한 시

험을 한 공부를 하며 학교교육이 학습을

해 존재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과도한 경쟁, 수행결과

를 제 로 반 해 주지 못하는 , 자아효능

감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상 평가의 부정

인 면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수행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불공

정성과 서열을 보여주며 개인 간 수행수 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 연구에서 보

여 상 평가의 단 과(Lok, McNaught, &

Young, 2016)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 으로 상 평가가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는 가정과 배치

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학습에 한 내재 흥

미를 잃고 있었으며, 노력해도 가가 없는

학업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해져 가고 있

어, 일반 으로 생각하는 경쟁을 통한 동기화

와는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참여자들에게 내신등 은 자신의 가

치를 나타내는 ‘등 딱지’로 작용하며 학업평

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인

격이나 개성은 사라지고 등 이 자신을 표

하는 것으로 느 으며, 자신이 등 으로 이

매겨지는 소고기와 같은 처지인 것처럼 감정

이입을 하 고, 자신의 처지에 한 안타까움

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등 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계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에서 상 등 에 있는 친

구가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서실과 같은 특혜를 받을 때,

자신과 친구 간 거리감을 느끼며 자신이 친구

와 이 다른 존재로 경험하 기도 하 다.

학교에서 등 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경험

을 하며 내신등 으로 인해 삶의 등 이 달라

질 것을 내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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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참여자의 상 경험은 본 연구

자들이 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내신등 이

참여자들에게 내면화되고 인생 반의 등 으

로 과잉일반화 되어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

는 잣 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등 의 내면화가 입 이후에 이들의 삶에서

지속 인 향력을 갖는 것인지 고등학교에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인지에 한 추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낮은 등 으로 인해 다양

한 부정 정서를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우

울감, 낙담, 패배감, 자아 존 감 하락을 경험

하 는데, 이는 상향 조 비교를 하는 경우

에 나타나는 정서로 사회비교에 따른 정서를

연구한 사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uunk,

Kuyper, & van der Zee, 2005; Park & Baek,

2018; Smith, 2000). 상 등 에 있는 친구로부

터 느끼는 상 박탈감 혹은 축감, 은

노력에도 등 이 잘 나오는 친구에 한 질투,

자신이 패배자로 여겨지는 느낌 등 등 의 상

인 우열에 따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몇몇의 참여자는 자신이 ‘패배자’로 느껴지거

나 혹은 공부 잘 하는 친구의 ‘들러리’로 느껴

진다고 하며 정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비교에 따른 정서 고통이 심각함을 보여주

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사 연구는 비교를 통해 성공경험/실패경험에

따라 다른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패경험

의 경우에는 화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를 불러

일으킴을 보고하 다(박서연, 윤미선, 2018).

상 평가는 소수만이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의 학생들은 실

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한 이러한 비교가

비자발 이며 반복 으로 일어나고 그 비교로

인한 결과가 이후 인생에 미치는 향이 지

할 때, ‘패배자’ 혹은 ‘들러리’와 같이 자신에

게 향한 화나 수치심을 나타나는 이들의 경험

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의 자들이 주목한 다른 은

이러한 부정 정서는 경쟁 인 친구 계로

인하여 정서 교감 없이 자신의 정서 고통

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부정 정

서가 배출되거나 다른 정서나 행동으로 환

하지 않고 내향화되고 있어 이들이 느끼는 정

서 고통이 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러한 경험들을 비유하자면, 학업경쟁으로 인

한 쟁터에서 우 없이 홀로 외롭게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이다.

넷째, 심층면담 결과가 상 평가의 부정

인 면을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다

수의 참여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며 응 인 처를 하고 있

었다. 이는 나만의 공부 스타일, 과목별 공부

법과 같은 학습 략에 한 자기조 , 심리

인 부담감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이나 ‘내가 바

꿀 수 없는 것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을 두는 것’과 같

은 정서 조 을 포함하 다. 한 자신이

세운 목표가 실 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실 인 목표로 수정하여 새로운 목

표를 설정하는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자기조

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자기조 을 해나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조 이 발달과업 달성에 정 인 역할

을 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Schmid, Phelps, & Lerner, 2011).

소수의 참여자는 학업목표 설정에 있어 상

평가의 단 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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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결정을 다른 사람과

의 비교에 의해 내려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기가 어려웠다’ ‘남과 비교를 하

니 공부효율성이 떨어진다’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부터 나에 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와

같은 표 을 하며 상 평가에 한 단 을 명

확히 경험하며 이에 따라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었다. 평가가 상 평가로 내

려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기만의 기 을

가지는 것이 요하다는 자기 확신이 확고하

으며 이에 해 정 정서를 바탕으로 자

기주도 인 학습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참

여자가 상 평가에 한 통찰을 통해 그 한계

을 깨닫고 보다 나은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학습을 주도 으로 해나가는 모습이었

다. 이는 역경(즉 비교로 인한 비효율성과 정

서 부담)이 이들에게 더 나은 응상태를

유도하 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진다(Masten, & Coatsworth, 1998).

더하여 소수의 참여자는 힘든 상황에서

응 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희망

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으로 표 되었

는데, 이는 ‘지 은 고등학교라는 아주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나 학가면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응을 잘 할 것’이라는 보다 구체

인 생각으로 구 되어 나타났다. 이런 희망

인 사고가 자아탄력성의 요한 요인임은

여러 사 연구에서 잘 알려진 것이다(Schmid,

Phelps, & Lerner, 2011). 이뿐만 아니라 몇몇의

참여자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 지지가 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버 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런 부모와 교사의 사회 지지는 그

들의 자아 존 감을 향상시키게 만드는 역할

을 하게 되어 결국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데 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

상 평가 제도는 교육제도의 일부분으로 오

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상 평가가 고등학생

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무

한 실이다. 경쟁과 비교를 통한 성취는 어

느 곳에서도 있어 왔으며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은 경쟁과 비교가

이 되는 학업성취를 정당화하는 것이 교

육 , 발달 , 발달 심리 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교육심리 역에서 연구된 주제 하나는

력학습과 경쟁학습 어느 것이 더 나은 교

육성과를 낳는 것인지에 한 것이다. 이에

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력학습이 경쟁학습

에 비해 학습결과에 정 인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Johnson, Murayama, Johnson, Nelson,

& Skon, 1981). 즉 서로 력하는 교육환경에

서 학생들은 더 나은 성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상 평가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환경과는

정반 의 치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시간을 뺏기 때문

에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 이며 그

래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한다고 한다. 이처

럼 자신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

으로 경쟁의 구도를 깊이 내면화한 청년들에

게 력 학습의 효과를 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차를 보이고 있

기는 하나 상 평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반복된 좌 , 변질된 친구 계,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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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교교육, 등 의 내면화, 부정 정서와

자아상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에서 그

상황에서 나름 로 응하며 자신의 길을 찾

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학교에서 매해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며 찰되는 학생의

행동 하나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교우들을 서로 낯설어하며 어색해 하는 것이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교우들

을 친구로 가까이 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 한 요즘 청년세 가 느끼

는 어려움 에 하나는 상 박탈감이다.

등 의 내면화를 겪으며 성장한 세 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단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여러 역에서 보이는 상

차이에 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교를 통한 교육이 생

산해 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청년세

의 우울,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의 련성에 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다(김진주, 조규 , 2012; 오승환, 2009). 다른

사람과 유 감을 가지고 정서 지지를 받으

며 살아가는 부분은 요한 심리 자원이 된

다. 본 연구로 유추해보면 청소년 시기에

요한 친구 계가 훼손되어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나 는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지

지 못하고, 정서 교감,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과 같은 심리 자산을 형성할 충분

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삶에서 부딪치게 될 여러 가지 도

에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심리 자산이

부족함을 시사해 주며, 청년세 가 보여주는

정신건강 문제도 이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

본 연구의 자들에게 요하게 여겼던 것

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계자들도 상 평가

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이해가 결

여되어 있다는 이다. 학생들이 상 평가로

인해 정신 으로 심리 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시 해 보인

다. 보다 객 이고 경험 인 자료를 통해

상 평가에 한 향을 면 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고차 사고능력을 요하는 시

요구에 응하는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그

리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수 있도

록 교육자, 심리학자, 교육행정자, 학부모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교내신의 평가가 바람직

한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을

하기에는 ‘성 부풀리기’나 ‘학교간의 학습역

량 격차문제’ 등의 부작용들이 상된다. 단계

이고 체계 으로 내신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등의 시행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 교육자와 교육계에 종사하

는 문가는 4차산업 명시 에 걸맞은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환경에 한 심도 깊

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변화와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은 입선발과정에서 효율 인 교육방법

일 수 있으나 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교육방법이다. 더

불어 청소년들이 신뢰롭고 효율 인 인간 계

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돕는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변

화된 시 의 흐름에서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

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의 개입도 매우 요한 측면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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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한다. 소속한 사회에서 자기 가치

가 실 되고 행복한 삶을 하도록 자기 개

발을 돕는 교육 개입 역시 병행되어야 배움

심의 공교육이 교육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 이 권이

나 상 권에 속하는 고등학생으로 성 이 하

권인 학생들은 포함되지 못하 다. 한 참

여자가 속한 학교의 특성도 자사고나 지역사

회에서 비교 우수한 성 을 보이는 일반 고

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결

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

이 상 권에서 권에 속하며 학업수행이

비교 우수한 학교에 재학 인 고등학생에

게 용하는 것이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료수집이 비교 짧은 기간에 이루어

졌다. 세 명의 연구자가 모두 심층면담을 수

행하 으며 단기간에 집 인 방식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연구주제에 하여 집 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사숙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나, 시간을 두고 참여자의 경험

을 반 하지 못하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심층면담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생들을 장에서 찰하

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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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Naesin” Grading as a Norm-Referenced Evaluation

Heejung Chun Hoyang Son Ju Young Woo

Pukyong National Univeristy Kyonggi University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liv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a norm-referenced

evaluation with the Naesin system. The participants were 15 high school students who resided in the

areas of Seoul, Gyeonggi, and Busan. This study adopted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hich is

developed by Giorgi. The study resulted in 370 meaning units, 71 summaries of meaning units, 26

sub-constituents, and 9 constituen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their relationships

with classmates were centered around competitions and they experienced the sense of repeated frustration

with their academic goals.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ir personal values equated with their academic

rankings and they anticipated academic rankings becoming their future social rankings. Low rankings with

good performance, learning for exam, and unfair treatment in school made them realize that the education

is not for learning but for differentiating students. Participants have found the ways to know better about

reality and self-regulated their thoughts and emotions. Further, this study identified resilient aspects of the

participants such as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and hopeful thoughts. This study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Key words : norm-referenced evaluation, social comparison, competition, phenomenological study


